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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1 )

통위일◆

학습목표※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익숙한 조삼모사 일화를 장자 의 맥락에 맞『 』

춰 읽어본다.

통하여 하나가 된다( )通爲一▲

오직 통달한 자만이 통하여 하나가 됨 을 안다 이 때문에 주관적 편견에 따라 작“ ( ) .通爲一

용하지 않고 평상성 에 머문다 평상성이란 작용이고 작용이란 통함이다 또한 통함이란, ( ) . , .庸

얻음이다 그리하여 자득함에 이르면 도에 가까워진다 이는 상황에 의거한 옳음 일 뿐. . ( )因是

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함을 인식하지 않는 것을 도 라고 한다. ( ) .”道

통하여 하나가 된다 통일적인 기준이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 소통‘ ’ . ,

의 과정을 통해 하나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에 가깝다 는 긍정적인 개. . 因是

념으로 비 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최소화된 상황에 의거한 옳음이다 그렇게 하( ) .非

면서도 그러함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도 라고 장자는 말한다( ) .道

평상성( )庸▲

일상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사태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나 방법은 미리 존재하

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에 고집하지 않는 것이 용 이다 그때그때 닥치는 상황들의 특수. ( ) .庸

성과 조건들 입장들을 고려해 해결 방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용 의 태도다 중용 에서, ( ) .庸 『 』

도 이런 용의 의미가 있는데 용에서 중요한 것은 시 라고 한다 순간순간 다르게 닥쳐오( ) .時

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시간들이다 한나라의 허신이 집필한 사전인 설문해자 에서는 용. 『 』

을 고칠 경 과 쓸 용 이 합쳐진 글자라고 한다 경 은 다시 고칠 경 과 일( ) ( ) ( ) . ( ) ( )庸 庚 用 庚 更

사 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허신의 설명에 따르면 구체적인 일 속에서 방법을 변경하는( ) .事

것이 경 이다 사실 어떤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 ) . .庚

황 속에서 어떻게 이 원칙을 살릴 것인지가 중요하다 상황에 변경하고 수정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민한 감수성 개방성이 요구된다. , .

조삼모사 조사모삼( ), ( )朝三暮四 朝四暮三▲

정신을 수고롭게 해서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그 같아짐의 도를 제대로 모르는 것을“

일러 조삼 이라고 한다 조삼 이란 무엇인가 저공 이 도토리를 원숭이에게‘ ( )’ . ( ) ? ( )朝三 朝三 狙公

나눠주면서 말했다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 원숭이들은 모두. ‘ , ( ).’朝三而暮四



화를 냈다 저공은 말했다 그렇다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 원. . ‘ , ( ).’朝四而暮三

숭이들은 모두 기뻐했다 명칭과 실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뻐하고 분노하는.

데 따라 작용을 일으켰으니 역시 상황에 의거한 옳음 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옳고 그, ( ) .因是

름을 조화시켜서 하늘의 녹로 에서 쉰다 이것을 일러 양쪽을 모두 가는 것 이라( ) . ‘ ( )’天鈞 兩行

고 한다.”

장자 에서는 통 과 더불어 화 가 중요하게 등장한다 단서 없이 공존하( ) ( , harmony) .通 化『 』

는 것 요소들 사이에 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조화다 유가 에서 조화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며 전체 사회에. ( )儒家

이바지 한다는 뜻이지만 장자의 화는 옳고 그름을 조화시켜서 하늘의 녹로에서 쉰다 그것.

을 양쪽 다 가는 것 이라고 한다( ) .兩行

조삼모사는 원숭이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인가?▲

우리는 조삼모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원숭이의 어리석음이나 저공의 교활함을 나타.

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한동안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풍자로 조.

삼모사를 패러디한 만화가 유행하기도 했다 고사성어나 고사들이 텍스트의 맥락과 상관없.

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문장을 잘라내서 뜻을 임의로 취하는 것을.

단장취의 라고 한다 텍스트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의미를 얻은 문장이 그 자체( ) .斷章取義

로 독립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고 교훈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러나 그것.

을 원래 텍스트에 역투사 된다면 잘못된 이해를 낳는 문제가 생긴다 조삼모사도 원숭이의.

어리석음이나 저공의 교활함으로 이해하는 것은 장자 전체 맥락과 맞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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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2 )

조삼모사 나비꿈/◆

학습목표※

열자 에 수록된 조삼모사 일화를 읽고 양행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리고 나비의.『 』

꿈 일화를 통해 물화 에 대해 알아본다( ) .物化

열자 버전 조삼모사▲ 『 』

송나라에 저공 이 있었는데 원숭이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을 기르다 보니“ ( ) ,狙公※

무리를 이루었다 그는 원숭이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고 원숭이들 역시 저공의 마음을. ,

알 수 있었다 저공은 집안 식구들의 식량을 덜어내면서까지 원숭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얼마 못 가서 식량이 부족해지자 저공은 원숭이들의 식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는. .

원숭이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먼저 그들을 속여 말했다 너희들에게 도토. ‘

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주면 충분하겠지 원숭이들은 모두 일어나 분노하였다, ?’ .

이윽고 저공은 말했다 너희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주면 충분하겠. ‘ ,

지 이에 원숭이들은 받아들이며 기뻐하였다 능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농락함이 모두 이?” .

와 같은 것이다 성인이 지혜를 써서 뭇 어리석은 이들을 농락하는 것도 이와 같다 명칭과. .

실재에 아무런 변함이 없는데도 그들을 기쁘게 하고 분노하게 하였으니 말이다 열자.”( (列『

황제) ( ) )子 黃帝』｢ ｣

열자 에 등장하는 조삼모사는 장자보다 자세하고 친절하다 하나의 이야기가 고전마다.『 』

다른 버전으로 나올 때 자세한 것은 대부분 뒤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앞에 나오는, .

것은 대개 간단하고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뒤로 가면서 자세하

게 자기 해석을 넣는 경우가 많다 열자 의 조삼모사도 장자 를 보고 쓴 것일 가능성. 『 』 『 』

이 크다 여기서는 성인이 지혜를 써서 어리석은 이를 농락하는 모습이 저공 같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원숭이를 사랑하고 아낀 저공▲

열자 의 조삼모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저공과 원숭이의 관계에 대한 묘사다 저공과 원숭.『 』

이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며 저공은 식구들의 식량을 덜어내면서까지 원숭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저공은 원숭이를 단순히 사육대상이나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기른 것이 아.

니라 원숭이들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뒤에서는 어리석은 원숭이를.

농락했다는 열자의 결론이 자연스럽지 않긴 하지만 인간과 원숭이라는 생물학적인 종차(種

를 뛰어넘어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이하다) .差



서로의 입장을 수렴한 양행( )兩行▲

원숭이들은 과연 바보라서 조사모삼 에 기뻐했을까 조사모삼이 섭생에 유리한 분배방식이‘ ’ .

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중요한 것은 원숭이의 분노를 보고 저공이 다른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소통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 저공은 하루에 일곱 개밖에 줄. .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면서도 원숭이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배분해 원숭이의 만

족을 얻어낸다 한 쪽을 희생시키거나 배제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양쪽 모두.

를 충족시킬 수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한 것이다 만약 원숭이들이 분노했을 때 저공의 마음.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지심이 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런 결론을 가져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장자가 이야기한 하늘의 녹로는 빙빙 돌아가는 원판이다 원의 중심처럼 어느 한쪽. .

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양쪽을 모두 가는 것 양행 이다, ( ) .洋行

나비 꿈▲

옛날에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였다 즐“ . .

겁고 만족스러워 자신이 장주인 줄 몰랐다 그러나 갑자기 깨어보니 틀림없는 장주가 아닌.

가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인가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 ?

반드시 구분 이 있다 이것을 일러 사물들의 변화 라고 한다( ) . ‘ ( )’ .”分 物化

물화( )物化▲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인가 장주와 나비 사이에, .

는 반드시 구분이 있다 이것을 일러 물화 라고 한다 하나의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완. ( ) .物化

전히 변화하는 것이다.

장주의 꿈이라는 사건을 전후로 해서 분석해보면 세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꿈꾸기 전의 상태 자신이 장주인줄로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1. -

꿈속의 상태 자신이 장주인 것을 잊고 나비인줄로만 앎2. -

꿈에서 깨어난 상태 자신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각한 장주3. -

꿈에서 깨어난 장자는 자신이 반드시 장주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 꿈을 통해서 장주는 자기동일성 장주라고 하는 인간적 동일성 여기에. , ,

대한 집착을 깨고 급격하고 극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깨닫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화.

를 나비와 장자 사이의 구분을 없애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장자와 나비는 엄격하.

게 구분되는 존재다 그러나 장자가 이야기하는 구분은 영원하고 고정되어있어서 가로지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화 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로질러 가야 되고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되( )化

는 그런 제한적인 의미에서 전제 된다, .

왜 하필 나비로 변했을까▲



장자는 왜 나비라는 소재를 택했을까 나비는 처음에는 못생기고 징그러운 번데기다 그러. .

다 변태의 과정을 거쳐 낡은 허물을 벗고 나비로 탄생하는 것이다 나비라는 소재 자체가.

이미 화 라는 주제를 모여주고 있은 셈이다( ) .化


